
고용노동부
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2026. 8. 2.(일) 배포 즉시

고용노동부 장관,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
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

- 폭염중대경보 발령 대응,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

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월 2일(일) 13시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가 
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.
 ㅇ 폭염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‧지방관서‧공단‧민간재해예방기관 

등이 참여하는 ｢폭염안전 특별대책반｣ 상시 운영을 강화할 것
 ㅇ 폭염중대경보 등 폭염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할 것
 ㅇ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‘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’ 

및「폭염 단계별 작업중지」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할 것
 ㅇ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토록 

사업장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할 것

￭ (체감온도 33℃ 이상, 폭염주의보)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
￭ (체감온도 35℃ 이상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 옥외작업 중지

￭ (체감온도 38℃ 이상, 폭염중대경보)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[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]

 특히, 물류센터,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의 ｢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｣ 준수 
여부 및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, 무더위시간대 옥외 작업
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‧점검할 것을 강조했다.



 또한, 기온의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, 하수관로, 정화조, 저장용기 등의 
내부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 등으로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
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, 전국 지방정부 등을 
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, 
지방관서에 지도‧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.

붙임 1. 여름철 폭염「온열질환 예방수칙」
     2. 질식사고 3대 안전수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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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여름철 폭염「온열질환 예방수칙」



붙임 2  질식사고 3대 안전수칙 

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(’25.12.1) 주요내용
 ➊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, ➋ 측정결과 기록ㆍ보존(3년),
 ➌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, ➍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ㆍ교육 강조


